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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지만, 중국 유학생

들은 한국 대학에 대하여 소속감과 대학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객관성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일반

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매체탐색을 수행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한국어에 능숙한 것

은 아니다. 심지어 한국어 교육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을 합격한 학생들조차, 일

상생활에서 말하기와 학위를 취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대학들은 외국학생 유치를 위해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과 정보습득이 능숙하게 할 때까지, 그들의 모국어로 유학생활에 

필요한 학업정보나 일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국어가 지원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Previous research on university life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has been conducted on students in Korea, but Chinese 
students have a sense of belonging and university prejudice against Korean universities, so the objectivity of research is not clear.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of the Chinese people in China and conducted a media search for attracting foreign students.  Not all foreign 
students are proficient in Korean language. Even students who have completed more than one year of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s or  passed advanced level of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have difficulties in everyday life and acquiring a degre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until foreign students who lack sufficient Korean language skills are able to adapt to culture and 
acquire information in Korea, it is desirable to prepare multilingual content services so that they can obtain academic information or 
daily information necessary for studying in their nativ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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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2017년 '2017년 청소년 통

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924만 9천명으로 집계 됐다. 총 인구의 18% 수준으

로 1970년 통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밑돌았다. 

청소년 인구는 계속 줄어 2060년에는 지금의 절반인 501만 

3천명, 전체 인구의 11.1%에 그칠 전망이다[1]. 이는 곧 학

령인구 감소를 뜻한다. 학령인구란 쉽게 말해 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 수를 의미하고, 사전적으로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령

아동'의 총 인구수라고 정의하나,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고

려해 통상적으로 초, 중, 고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만 6세부

터 21세까지의 총인구수를 일컫는다. 2017년 학령인구는 

846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16.4%. 부모 세대가 학교에 다

녔을 1980년 1천 410만명(37.8%). 1990년 1천 336만명

(11.2%)과 비교하면 500만명이상 줄었다. 감소세는 지속돼 

2027년에는 약 150만명 감소한 696만 6천명(10.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총인구 대비 인구 비중은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2010년 

20.1%에서 2017년 16.4%. 중학교는 4.0%에서 2.7%로 줄

었다. 같은 기간 대학교 학령인구가 0.1%만 떨어진 것과 비

교하면 축소 폭이 상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출산

률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면서 학령인구도 예상보다 큰 폭

으로 급하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학생 수 감소가 회자되는 이유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학령인구는 곧 경제활동의 주체인 생산 가능 

인구(만15~65세)의 감소와 연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 2016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3천 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인구가 줄면 '시장'이 

작아질 수 밖에 없다. 노동력도 줄어 경제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 수반되는 사회 문제도 상당하다. 군입대 가능 인원이 

2022년부터 부족해지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

장제도 재원도 2035년 이후 고갈될 것으로 추계된다. 

교육계에서도 특히 대학은 입학자 수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이다. 학령인구에서 대학 진학이 가능한 만 

18세 인구를 뜻하는 입학자원은 2017년 약 53만명에서 

2020년 48만명, 2021년 43만명으로 줄고 2023년 4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10만명 이상 많아진다. 

입학전형에 따라 선발하던 대학이 학생에게 선택받아야만 생

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대학이 외국유학생을 유치하고

자 노력하는 것은 학령인구감소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

화하고 연구와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학부와 대학원에 우

수한 학생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유학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대학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들이 재정확보를 위해서 외국 유학생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고[3], 대학들이 외

국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각국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감소뿐만 아니라 학생집단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3]. 이처럼 대학이 외국유학생을 유치

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대학차원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

생 유치를 위해 다양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또한 고교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에서 외국인 학생은 대학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

부초청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 대학에서는 외국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여 2010년 외국 유학생

(연수생과 학위과정생)이 59,953명에서 2016년 89,537명

으로 증가했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도 2008년 40,585명에서 2016년 59,913명

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 89,537명의 유학생(연수생

과 학위과정생)을 유치한 이후에 2016년까지 국내에 유입되

는 유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학위취득을 목적으

로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2012년 63,653명

에서 2016년 59,913명으로 감소했다[4].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90%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학생이며, 그중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 유학생 수는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 몇 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4년 

6,350명에서 2016년 3만9560명으로 6.2배 증가하였고, 중

국인 유학생은 같은 기간에 1만 988명에서 5만 7348명으로 

5.2배 증가하였다[4].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대학 

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한국 대학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는 기대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의 편중된 급증에 따른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과 같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체류 중국 유학생의 증가는 유학비자(D-2) 및 

일반연수(D-4) 중 어학연수를 위한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

왔다가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하거나 아예 학업

보다는 취업목적을 가지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일부 대학의 학

생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소재불명이 되고 불법체류노

동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

권 대학과 지방대 등에서 재정충당을 위해 무리하게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

인 유학생들이 학업보다 취업에 관심이 많아 이탈하고, 대학 

재정충당을 위한 무리한 유학생 유치와 허술한 학사관리로 

인해 한국 대학은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 이탈을 묵과하거나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중

국인 학생의 증가가 대학 도서관에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총학생회 선거에 중국어대자보가 등장하는 등 대학과 

한국 학생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고 한국의 유

학역조현상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한중교류의 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체 탐색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069 http://www.dcs.or.kr

성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평가도 첨부된다[5].

한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미국 등 서구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 비해 학습 능력이나 경제적 자원에 있

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육의 글로벌 위

계 속에서 영미권 유학과 비교하여 한국 유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

학동기와 경험이 어떻게 한국 대학의 국제화전략과 맞물리며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현상을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는 

글로벌 대학의 위계와 불균등한 대학 유학의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 증가현상은 크

게 전 지구화(globalization) 현상, 특히 교육 영역의 전 지구

화 현상과 맞닿아 있다. 이제 국경을 넘어선 국가 간 교류는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 및 인구 이동을 수반하고 있고, 

이주노동과 결혼이주 이외에도 점점 많은 학생이 교육을 위

해 국가 경계를 넘어 유학하는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다[5]. 교육 영역에 있어 나타나는 이러한 전 지구화의 흐름

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국가에서 일본, 중국, 한

국 등 동아시아의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국가와 대학

은 자국, 자대학 대학생들을 어학연수 및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하는 것을 확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자대학으로 외국 학생을 유입하여 대학 자체를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한

국 정부와 한국 대학의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 역시 이

러한 국제적 추세와 관련된다[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생의 국가 간 이동은 공평

무사하게 양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많은 노동인구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서구 선진 국가로의 이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

히 세계화 과정에서 영어 능력이 취업, 교육 등에 있어 중요

하게 대두되면서[6][7], 세계적인 고등교육의 중심지로 알

려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

어권 국가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외국 학생을 주로 

유입하는 국가이다. 한편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많은 아

시아 국가는 주요한 유학생 공급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

한 대학생 유학의 불균등한 초국가적 흐름 속에서 한국 대학

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외국 학생을 유치하고

자 하고 있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 학생은 중국

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로부터 오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 유치 가능한 중국 유학생의 풀

(pool)은 중국 학생들에게 선호되고 인기 있는 유학국(미국 

1위, 한국 2위)과 대학의 위계서열과 연관된다. 이는 초국가

적 현상으로서 유학이 이제 단지 영미권 교육을 추구하는 엘

리트 아시아인의 이동을 넘어서 다각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해외 중국인들, 특히 상층 내지는 

중산층의 엘리트들은 교육 추구와 이민 에 대한 갈망을 결합

한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미국 등 서구권으로의 해외유

학은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중국 학생의 한국 유학 

증가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8]. 이는 한중수교 및 경제

와 문화교류∙개방개혁 이후 중국 내의 교육 및 정치∙경제 변화 

등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글로벌 대학의 위계와 불

균등한 유학이라는 맥락 속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과 의미부여가 한국 대학의 국제화전략과 맞물려 있음에 

주목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는 가운데 그 중 하

나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다국어지원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다국어지원 서비스는 한국 웹사이트에

서 서비스나 콘텐츠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 등

의 언어로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9][10].

그러나 ‘다국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웹사이트를 

찾기 힘들어’, ‘외국인 전용 웹사이트를 찾기 어려워’ 등의 이

유로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1].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

국어능력 부족으로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

국어 지원서비스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유학생의 대학생활적

응에서는 학문적 연구를 위한 도서관 활용은 매우 중요한 것

임에 반해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 정보리터러시 매우 초보

적인 단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국어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9][10][12]. 중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한 도서관 포털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도

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원인으로 포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포털의 이용에 대한 주요 장

애 원인이 언어인 것으로 나타났다[12].

한국문화 및 생활적응에 도움을 제공하는 다국어지원 서비

스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13]. 

현재 다국어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

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에서 다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다국어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

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다국어지원 서비스를 개선함

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는 결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활에 조기에 정착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Ⅱ. 관련 연구

2-1 유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 정책 

유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대개의 연구들이 모국에

서 학생에게 해외유학을 가도록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

과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요인(pull factors)으로 구분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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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실시했다[14].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요

인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학의 소재, 유학생 수, 등록금, 교

과과정, 우수한 시설 및 설비, 간단한 입학절차, 대학 홍보(서

울지역은 인터넷 홍보 63%, 학교추천 24%, 경기지역은 인터

넷 홍보 24%, 학교추천 62%)가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15]. 유학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

역에 따라 유학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응답

이 조금 달랐는데, 서울지역 유학생은 대학의 명성을 가장 중

요한 이유라고 답했고, 경기지역유학생은 양질의 대학교육, 

경북지역 유학생은 저렴한 등록금, 광주지역은 양질의 교육을 

대학 선택의 이유로 들었다[16]. 영국에서는 여러 대학들이 

영리기관들과 제휴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영국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1∼2년 과정의 특별기초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이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2]. 즉 사

설 교육기관이 영국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유학생

들을 1∼2년 동안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중에서 기초교

육이 이루어진 일부 학생을 영국대학이 입학시키는 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재학하는 과정의 복지를 위해 호주 정부는 또한 

유학생의 개인적인 안전 가이드를 출판했고, 대학에는 유학생 

안전계획을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학생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모든 유학생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빙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졸

업 후의 자국 내 고용을 돕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졸업 후에 이 분야에서 고용을 돕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 

인구, 자본, 정보 등의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하는 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이제 국경을 넘어선 국가 간 교류는 경제 영역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 영역 등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아

시아에서 채택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국제화전략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국제 학생교환 및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17]. 다

시 말해 외국 학생들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자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로 연수 및 유학을 보내는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유학현상은 주로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

국이나 저발전국의 학생들이 미국, 유럽 등의 서구 대학으로 

유입되는 불균등한 특성을 띤다. 이러한 불균등한 유학의 초

국가적 흐름은 바로 글로벌 대학의 위계와 관련 있다. 글로벌 

대학의 위계는 최근에는 대학평가를 통해 세계 대학 순위로 

(재)구성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미국∙유럽∙일본 등 소위 선진

국의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 위계의 정점을 차지하고, 개발도

상국과 저발전국의 대학들은 중하위의 위치를 차지한다[18]. 

한국 대학, 수도권의 유명 대학들이 세계대학순위나 평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지방대학이나 국립대학에서 중국

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글로벌 대학의 위계 구조 속에서 한국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중하위권의 불안정한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인 유학생 역시 이러한 글로벌 대학의 위

계를 나름대로 가늠하고 인지하면서 한국 유학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방개혁 이후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자국의 대학교육

의 문제점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면서 중국 대학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적극

적으로 대학의 국제화 노력을 해왔다[17]. 중국 내 대학 입시 

난은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진 교육수요자를 국내 교육수

준이 만족시키지 못하자, 중국 학생들의 외국 유학이 크게 늘

어나 2007년 기준 해외로 나간 중국 학생은 14만4천 명에 이

른다고 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 있어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해외유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9]. 이러한 중국 대학교육의 국제

화 맥락과 유학생 유출 증가는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

생 유입 증가의 또 하나의 변인이다. 여기에서 누가 왜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글로벌 대학의 

위계를 반영한다.

한국 정부 역시 다양한 고등교육 개혁과 국제화 노력을 추

동해 왔고, 한국 대학들 역시 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국제화 

노력을 해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자율화와 해외유

학자율화 조치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 한국 정부의 세계

화 정책과 영어교육 열풍 등으로 최근 한국은 주요 유학생 유

출국 중 하나가 되었다. 2008년에 고등교육단계의 한국인 해

외 유학생이 21만 6800여 명(어학연수 포함)에 이른다. 하지

만 이러한 한국 학생들의 유학에도 미국 등 영어권 국가가 선

호되어 해외유학의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18][20].

최근 한국 대학은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영어강의 비율이 급

증하고 대학 구성원이 국적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대학은 급변하고 있으나 한국 대학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은 정책

적인 논의나 통계에 근거한 대학평가체계 등에 한정되어 있다

[21][22]. 

전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유학생은 교육이라는 비교적 뚜렷

한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머무르는 체류자라는 점에서 다

른 이주민들과 차별성을 가지지만,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

하면서 한국 대학자체가 다문화적인 현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

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 관련 연구를 확장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내 중

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다수 선행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언

어 및 문화적응,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19], 매체경로나 매체특성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23].

2-2 다국어서비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 거주가 증가하

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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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친 글로벌화

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저 출산, 노동력 감소 

등의 인구문제이며 저 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해외 인적자원 유치 및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엘리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인적 

교류 증가 및 이를 통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한국의 

총 고용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에 그치고 있

다. 이 수치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2.7%에 비해 크게 저

조한 실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적 자원을 더 유입할 필요가 있다[24].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

제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하여 문화적, 학문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

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구호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5].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언어문제와 미국 학생들과의 상호관계 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 당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

에 의하면 유학생들이 갖는 자신감부족은 외국어 실력이 부족

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5].

국내 연구에서도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 디지털

도서관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

학생은 도서관에 다양한 참고도서를 소장하고, 모국어로 된 

참고서비스와 웹페이지, 정보활용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9].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10]. 이러한 유학생들

의 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대학당국과 대학도서관 등에서

는 유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 모색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주요 유학생그룹의 모국어나 영

어로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

관 이용안내 자료를 유학생 모국어나 영어 등 다국어버전으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10].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

업에 필요한 도서관 활용방법과 도서관 기기이용방법 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다국어 지원 서비스가 필

요하다. 더욱 우리나라 대학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어 홈페

이지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만 

을 서비스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학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들 대학들이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26].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국내 정착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언어정책이다. 외국인 유학생들

은 현지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문화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현지 문화에 적응하기 전에 대체로 자국의 매스미디

어를 많이 이용한다. 이는 현지 언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며

[27], 초기 유학생은 현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새로

운 환경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언어

의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온

라인을 통한 다국어지원 서비스는 국내 입국초기 유학생의 국

내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27].

다국어지원 서비스에서 “다(多)”는 사전적 의미로 “많음”

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다양한 국

가 언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다국어자료’의 

의미를 자국 이외의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자료 전체로 규정하

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8].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하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내 거주외국인 부문)」에서는 “다국

어 서비스를 한국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나 콘텐츠를 한국어뿐

만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 등의 언어로도 제공하는 서비스”라

고 정의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온라

인으로 제공되는 다국어지원 서비스로 제한하여 “한국 웹사

이트에서 서비스나 콘텐츠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중국

어 등의 언어로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11].

국내에서는 외국인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1)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유네스코 제31차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보편선언에 

다언어사용 증진 관련된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안에서는 ‘다언

어 콘텐츠와 시스템의 개발을 현지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디지털 형태의 교육, 문화, 과학 콘텐츠의 창작, 처

리, 접근을 장려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민사회는 인터

넷에서의 언어장벽을 완화시키고 인적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

든 문화의 표현은 토착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를 통한 사이버

스페이스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회원국들

은 모국어를 포함, 사이버스페이스안의 언어교수를 장려하기 

위해 사이버스페이스 안의 언어생존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관

한 적절한 국가정책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하며 인터넷 공간

에서의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국내 주요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영어는 제공하고 

있지만 타외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지원언어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외국어 관련 대학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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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다국어지원 서비스는 정

부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서비스

가 대다수이다. 외국인이 국내 거주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얻

기 위한 정보는 주로 민간운영 웹사이트에서 얻고 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작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관련 인터넷사이트인 ‘studyinkorea’

에서는 10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몽골어, 러시아어, 터키어, 베트남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요 대학에서는 대부분 영어는 제공하고 있

지만 타 외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언어 수는 매

우 제한적이다. 다만 외국어 관련 대학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터넷진흥원은 국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2세 ~ 60

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매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에서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 ‘컴퓨터 화면이나 프로그

램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가 5년간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웹사이트의 다국어 서비스가 부족해서’는 2010년(4위) 을 

제외하고는 2위로 한국에서 인터넷 이용의 불편한 이유로 응

답하고 있다[11]. 반면‘외국인 대상의 인터넷교육이 부족해

서’는 2013년 조사에서는 2.4%가 응답하여 외국인을 대상의 

인터넷교육은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인터넷이용에 ‘한글로만 표시’된 경우와 ‘다국어 

서비스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11].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

고 활성화를 위해 건의하고 있는 방안은 ‘웹사이트 서비스나 

콘텐츠의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의 조사에서도 1위

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사이트 개설’의 경우 5년간의 

조사에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불편 상담 창구 

개설’과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매우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인터넷교육 제공’과 ‘ 다국어 안내 책자 발간’역시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인터

넷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75.0%가 ‘한국 생활 정보 제공 서비

스’에 다국어 지원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2009년의 73.2%로 5년간 다국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서

비스로 요구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부공공기관 민원 서비

스‘에 다국어지원 기능이 필요하다고 60%의 응답자가 응답함

으로써[11]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한국 생활정보와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취업정보 요구하고 있으며 

관광정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같은 여가활용 서비스도 요

구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다국어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으

로 ‘한국어서비스에 비해 콘텐츠가 부족함’이 최근 5년간 1위

로 다국어 콘텐츠 부족을 보이고 있다.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웹사이트를 찾기가 힘듦’이 2위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이트가 부족하며, ‘영어위주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 3위로 다국어 서비스의 언어가 제한적으로 제공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문장표현 어휘 등이 부적절하

여 이해가 어려움’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

요하다.

다국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동기 및 불만에 대한 기존의 연

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이용 

동기 및 콘텐츠 이용 동기 대한 선행연구를 우선적으로 검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와 

문화의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을 1 ~ 2년 받은 유학생조차도 학업과정 및 

학교생활에서 여전히 언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 바 유학생활 적응에 언어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업에 필요한 정보습득을 위한 대학 도서관이용 및 정보

리터러시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문제로 인하여 도

서관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보리터러시도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9]. 이들 유학생은 모국어로 된 정보습득 

이용방법 교육 및 홈페이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 유

학생의 생활적응에 다국어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다국어지원 서비스는 외국인관련 정부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경우 인터넷 포탈 서비스인 ‘다누리’를 통해 9

개 국가의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인력을 파견하

고 있는 15개 국가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기

관에서 제공하는 다국어지원 서비스는 5~7개 국가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고, 외국어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영어를 제외하고 극히 제한된 국가의 언어만을 제공 하고 있

어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이 이용하는데 매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에 비추어 볼 때 다국어지원 서비스는 외

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다국어지원 서

비스 이용 동기 및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지 문화적응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다국어 

서비스이용 연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 불만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다국어지원서비스의 

불만족 요인에 대하여 주요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한국

어능력시험(TOPIK) 5, 6급을 합격한 중국인 석, 박사 과정생

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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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설문지 자료 수집 

기존의 중국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29], 기존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

에 대하여 소속감과 대학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본 

논문은 중국 현지 중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의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

국인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인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하계방

학기간 중국 현지에서 2개월에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귀

국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

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남자 110명(51.2%)과 

여자 105명(48.8%)으로 총 215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분포

는 10대부터 50대까지이었고, 30세 미만이 56.3%를 차지했

다. 직업은 회사원(76.3%), 학생(14.0%)를 차지했다. 학력은 

대졸이(78.1%), 고졸이(14.4%)를 차지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유학 및 여행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

가 128명(59.5%)이었다. 한국에 대한 유학이나 여행 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학이나 여행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131명(61%)를 차지하였다.

　

Travel experience 

Exst
Non-
exist

Total

Experience 
in 

Studying 
Abroad 

Exist 8 3 11

Nonexist 76 128 204

Total 84 131 215

표 1. 표본 특성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설문지의 문항은 인적사항을 묻는 4개 문항과 이 연구내용

과 관련된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대상자들이 

중국인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어 설문지로 개발하였고, 유학

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번역의 언

어 문화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이해하는 조선족 교수와 중국인 박사후과정생의 검토와 수정

을 거쳤다.

Ⅳ. 연구결과

4-1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에 걸쳐 설

문지를 배부하는 자료 수집 방식을 통해 총 250부를 회수하

여 무효 자료를 제외하고 21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해 SPSSS 22.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Item N %

Country 
interested in 

Studying 
Abroad

America 68 31.6

Korea 52 24.2

Australia 35 16.3

Canada 32 14.9

etc 20 9.3

Japan 8 3.7

Motivation for 
studying 
abroad in 

Korea

Cultural 
similarity

60 27.9

Provide 
excellent 
education

54 25.1

Rational 
study cost

38 17.7

Business and 
employment

23 10.7

Korean 
culture 

preference
20 9.3

Safe living 
environment

19 8.8

etc 1 .5

표 2. 설문조사 결과 1 – 외국 유학 동기

Table 1. Survey Results 1 – Motivation Study Abroad

표 2와 같이 유학을 고려하는 국가로 미국이 1순위, 한국

이 2순위를 차지하였고,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동기로는 문화

적 유사성과 우수한 교육 제공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다. 

표 3과 같이 대학을 선택하는 동기로 높은 인지도가 1순

위, 생활편리성이 2순위를 차지한 것을 볼 때 수도권을 우선

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대학 결정을 하는 매체 경

로는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가 1위, 진학교사의 추천이 2위, 

부모나 친척의 소개가 3위를 차지하였다. 유학을 하기 위한 

대학 정보의 검색은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가 1위, 대학 홈페

이지가 2위, 바이두와 같은 검색엔진이 3위를 차지하였다. 대

학 홈페이지에 중문판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대학이나 전공 선택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한다

는 답변이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나 친척, 기타 

타인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었다.

표 5의 전공 선택의 이유에 있어서 전망이 좋고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 67.4%, 좋아하는 전공이 23.3% 차지하여 졸업

후의 미래의 전망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희망 전공 계열로는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을 합쳐서 39.1% 이나, 경영경제계열

이 48.8%를 차지하여 기초 학문이나 기술 위주의 전공을 기

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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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 %

Criteria of 
university 
choice

High profile 68 31.6

Convenience of living 37 17.2

Cheap scholarship 35 16.3

Superior faculty 25 11.6

Business and employment 24 11.2

Various scholarship benefits 16 7.4

Presence of friends, 
seniors, and juniors

10 4.7

Media 
route for 
university 
choice

Iintroduction of friends, seniors 
and juniors

51 23.7

Recommendation for the 
guidance of a school counselor

45 20.9

Introduction of parents or 
relatives

42 19.5

Information of Studying abroad 
web site

37 17.2

College  presentation 16 7.4

Studying abroad broker 13 6.0

University
homepage

10 4.7

etc 1 .5

University 
informatio

n 
acquisition 

channel

Iintroduction of friends, seniors 
and juniors

53 24.7

University homepage 36 16.7

Search engine 35 16.3

Recommendation for the 
guidance of a school 
counselor

32 14.9

China SNS 28 13.0

Studying abroad broker 22 10.2

University presentation 9 4.2

표 3. 설문조사 결과 2 – 대학 정보 획득

Table 3. Survey Results 2 – Information Acquisition 

표 5. 설문조사 결과 4 - 전공선택

Table 5. Survey Results 4 – Major Selection

표 6. 설문조사 결과 5 – 생활 환경

Table 6. Survey Results 5 – Living Environment

Item N %

D e c i s i o n 
maker in 
u n i v e r s i t y 
choice

Myself 166 77.2

parents or 
relatives

23 10.7

etc 28 12.1

D e c i s i o n 
maker in 
major choice

Myself 168 78.1

Parents or 
relatives

20 9.3

etc 27 12.6

표 4. 설문조사 결과 3 – 대학 선택

Table 4. Survey Results 3 – University Selection

Item N %

Criteria 
of 

major 
choice

Well-founded major 86 40.0

Good job in employment 59 27.4

One's favorite major 50 23.3

Well-known major 14 6.5

Iintroduction of friends, seniors 
and juniors

6 2.8

Desire
d 

major

Business economy 105 48.8

Engineering 39 18.1

Nature 27 12.6

The humanities society 18 8.4

Medical pharmacology 15 7.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4 1.9

Cooperative process 4 1.9

etc 3 1.4

Item N %

The form 
of study 
abroad

One’s own expense 170 79.1

University invitation 23 10.7

Government dispatch 15 7.0

Government invitation 7 3.3

Registrati
on of 
tuition 
fee

Myself or my wife 98 45.6

Parents 90 41.9

etc 27 13.5

The 
burden 
of living 

expenses

Myself or my wife 124 57.7

Parents 91 42.3

Dwelling 
mode

Dormitory 118 54.9

Studio apartment house 85 39.5

Friends' or Family 
Relations' house

12 5.6

Reasons 
for 

avoiding 
college 

dormitory

Because of the 
inconvenience of 
communal living

89 41.4

Strictly because of strict 
rules

48 22.3

running out of dorm rooms 31 14.4

Due to poor facilities and 
conditions

29 13.5

Expensively 16 7.4

etc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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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형태에서는 자비 유학이 79.1%로 나타났고, 등록금 

부담 및 생활비를 본인 또는 아내가 부담한다는 결과를 보았

을 때, 장학금 혜택과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인 유학생은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취업이 불가하여 학내 아

르바이트와 같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을 입학하여 거

주 형태로 기숙사 입주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기숙사 생활

을 기피하는 공동생활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4-2 심층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 불만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다국어지원서비스의 불만족 

요인에 대하여 주요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한국어능력

시험(TOPIK) 5, 6급을 합격한 중국인 석,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1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문은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

져 자유롭게 경험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

터뷰를 하기에 앞서 비밀보장과 녹음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

의 동의하에 인터뷰 전 과정을 녹취하였다. 녹음된 자료를 필사

본으로 옮겨 분석 자료를 마련하였다. 질문지 방식은 반구조적

이고 개방적인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20명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연구에서 작성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연구 대상자 중에서 한국어 능

력시험이 우수한 6명을 포커스 그룹(focus group)으로 선정하

여 2차, 3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방식의 면담은 보

다 면밀한 내용 도출을 위해 총 2회에 나누어 이루어졌다. 미리 

준비한 질문으로 시작된 2차 연구는 그룹 면담으로 진행되었으

며, 보다 심층적인 내용의 도출을 위해 핵심질문을 다시 정리하

여 3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2회와 3회 연구자는 동일하였으며, 
한 회당 면담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총 4시간의 면담이 이루어졌

다.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의사소

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다. 한국어능력이 중국유학생의 대학 적응의 선행요소

임을 더 말할 나위없다. 그것은 언어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

거나 전달하는 도구이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유학생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한

국유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자를 읽거나 말로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중국유학생이 대학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다고 하였다. 즉, 한국어능력이 부족하면 언어장벽이 높고 타인

과의 대화가 불충분하면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매우 어렵게 되

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외국인유학생 입학요건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어능력 6급
도 수업을 따라가기 매우 어렵다. 학술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 고등교육가관이 교육

의 질적 제고를 하기 위해서 중국유학생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입학기준에 중국유학생의 한국어능력의 

등급을 높이거나 입학한 후에 다양한 한국어교육 교양수업이

나 기초전공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크게 서비스 접근, 제

공되는 콘텐츠 수준, 그리고 고객 서비스 등 세 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서비스 접근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

능한 지 여부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 번째, ‘영어 위주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질의에 대학 홈페이지, 수강신청, 언어

교육원 등에서는 영문만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유학생의 대다

수를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을 위한 중문 지원 서비스가 부족함

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중국어로 된 사이트를 찾기 어렵다’ 
는 질의에 현재 중국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 홈페이지는 없고,
국제협력이 주요 업무인 부서에서 운영하는 입시관련 분야만 

중국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 ‘한국어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질의에 다국어가 지원되지 않는 대학 부속기관 

홈페이지나 부속 메뉴가 많다고 하였다. 

다국어지원 서비스의 콘텐츠 수준은 서비스되는 콘텐츠와 

언어 표현에 관한 사항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콘텐츠 수

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대학 홈페이지의 

경우 국문과 영문홈페이지 콘텐츠 간의 차이가 많다고 하였다. 
영문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지 못하면 국문 홈페이지에서 자

료를 찾지만, 대부분은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고, 사용

자를 위한 질의응답(Q & A)와 게시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

타냈다. 또한, 졸업을 비롯한 학칙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외국인이 인식하기에 어렵고 도서관 서비스에서 어떠한 정보

를 찾아보고자 했을 때, 쉽게 검색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

고, 찾았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칙이나 강의계획서에 나온 특수한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부

분을 가장 불만족스러워 했다. 또한 유학생을 위한 다국어 서비

스가 예전과 비교하여도 내용과 기술지원에 있어서도 크게 개

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국어지원 서비스의 고객 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

트의 고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항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

다. 고객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

다. 첫 번째, ‘고객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의에 대

학에서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

이나 부서 그리고 실무자에 대해 알 수가 없고, 담당자의 경우 

외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게시판 등이 없다’는 질의에 대학 

및 도서관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은 한국어로 게시되

고, 부속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게시판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게
시판에 게시하여도 응답이 없거나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게시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세 번째, ‘고객 

불만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질의에 이수 학점과 졸업

을 비롯한 학칙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외국인이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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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어려워 다국어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 선택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주는 선

택요인과 유치 후 대학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였다. 선택 요인

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기

존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 대하여 소속감과 대학에 대한 이

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객관성의 우려가 염려되어 중국에 살고 

있는 현지 중국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15명으로부터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SPSS 22.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대학 결정을 하는 매체 경로는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가 1위, 진학교사의 추천이 2위, 부모나 

친척의 소개가 3위, 그리고 유학관련 웹사이트 정보를 차지하

였다. 유학을 하기 위한 대학 정보의 검색은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가 1위, 대학 홈페이지가 2위, 바이두와 같은 검색엔진이 

3위, 그리고 진학교사의 추천이 4위를 차지하였다. 기존의 대

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재학 중인 유

학생에게 친구나 선후배를 소속 학교로 지원하도록 하거나, 

중국 현지의 유학 브로커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입학생의 감소로 한국에서 방송을 통

해 대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은 이제 방송 광고, 바이두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웹 광

고, 커뮤니티 및 SNS를 이용한 홍보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홍보 후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

하는 중국인을 위하여 중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의 대학의 영문 홈페이지는 국문 홈페이지를 일부분을 영문

으로 번역하여 메인 디자인이 크게 변화가 없다. 중국인 유학

생들은 메인 화면이 중국인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구성되기

를 희망하였다. 또한 공지사항 및 학칙과 같은 경우 다국어가 

지원되기를 희망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유학생의 경우 문화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학업관련 정보습득 등에 

인터넷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들과 같이 동문수학하는 외

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인터넷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한국어에 능숙한 것은 아

니며, 심지어 한국어 교육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거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4급을 합격한 학생들조차 일

상생활에서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 능력시험 

5, 6급을 합격한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으로 대학원에서 학위

를 취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이 부

족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과 정보습득이 능

숙하게 할 때까지 그들의 모국어로 유학생활에 필요한 학업

정보나 일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국어지원 서비스가 필

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다국어지원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심층인

터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다국어지원 서비스 이용 동기는 긴

장완화, 정보추구, 커뮤니케이션 동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다국어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제한된 언어로 제공되고 있어 다국어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습득은 필수이지만 사실 언어습득

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특히, 유학 초기에는 부족한 

한국어능력으로 학업과 생활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유학생활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따라서 학업과 한국생

활에 대한 정보 접근과 활용이 한국어 능력에 좌우되지 않도

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당국은 다국어지

원 서비스 웹사이트에 외국인 유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모국어로 한국생활정보 및 학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학 초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

국어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학생 지원센터를 더욱 실효

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관련 정보

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로가 가장 많은 반면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습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한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학생지원 서비스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과 공

공기관에서는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더욱 편안하게 

학생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

교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과 소통이 가능한 한국인 또는 결혼

이민자 또는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상주 배치

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지원센터를 더욱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대학에서 운

영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프로그램의 확대도 필요하

다. 예를 들어 학기당 멘토를 선발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멘티

가 요청하는 사항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를 연결해 

주고, 수행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한

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멘토링 풀시스템 운영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추구와 문화적응 추구를 위해 

인터넷방송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언

어로 방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정보 습득을 위해 

인터넷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 방송을 통

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면 그들이 한국에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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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방

송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볼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유학 초기에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

로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생활 적응을 위해 다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

학생 입장에서 다국어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도된 바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어 지원 서비

스를 통해 추구하는 바가 충족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에 연

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20대의 비율이 높고 10대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연

구의 결과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비록, 유학의 잠재적인 수요가 

10~20대 연령 계층에서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 

전 연령대의 설문응답자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각 연령대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매체

탐색에 있어 유학생 분석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상황적인 한계이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국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연구하였지만, 향후 다국어서비스의 

사용을 원인변수로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외국인 유학생 수

용에 대한 연구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다국어서비스의 활용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이 20대 연령 계층에서 

집중되어 있고 시간적인 제한으로 짧은 인터뷰를 수행하였지

만, 향후 전 연령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

성을 높이고, 각 연령대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다국어서비스 이용에 있어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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